EJB 실전 프로그래밍 –  Persistence PowerTier  for EJB 5 (1회)

1. 연재를 시작하며…
프세를 통해 EJB에 대한 기사들이 연재되기 시작한 지가 꽤 되었다. 그 동안 EJB의 사상과 개념, 구조와 활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EJB의 전반에 걸쳐 폭 넓게 다루어졌고, 이를 통해 필자 또한, EJB로 개발을 하고있으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다. 어느정도 기본을 갖추고나면, 어서 실전에 응용하고픈 것이 프로그래머의 천성이고, 그것을 위한 첫 관문은 완전한 형태의 예제 프로그램이다.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목적의 예제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을것이고, 어쩌면, 아직은 어렴풋한 개념으로서만 맴돌던EJB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덧붙여 EJB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한다.

EJB는 스펙이다. 그것의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은 Javasoft에 의해 구현되어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EJB에 관심을 가진 여러 벤더들이 스펙의 나머지 부분을 구현하였고, 여기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술들을 첨가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하였다 (물론,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EJB 제품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종류는 세계적으로 40여가지에 이르며, 국내에서는 약 다섯 가지의 제품이 도입되어 어플리케이션 서버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이번 강좌에 사용할 것은 미국의 Persistence Software에서 만든 PowerTier for EJB 5 (이하 파워티어라한다.)라는 제품이다. 파워티어는 단일 제품으로써 미들웨어의 기능과 EJB 서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본 강좌는 EJB서버로서의 기능에 촛점을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2. EJB 아키텍쳐 

숲에 가서 열매를 따고자 한다면, 먼저 숲의 모양을 알아야한다.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로 내려올지를 알아야하고, 어디가 위험하며 어디에 원하는 열매가 많은지를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숲으로 뛰어들면 길을 잃을 수도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있다. 열매를 찾지 못할 수도있고, 찾는다하더라도 많이 못딸 수도있고, 많이 따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있는것이다. 최악의 경우 숲 전체를 다 뒤지고 나서 열매를 얻을 수도있다. 

마찬가지로 EJB라는 숲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열매를 얻고자한다면, EJB의 생김새와 구조를 먼저 알아야한다. 그것이 아키텍쳐이다. EJB프로그래밍을 하며 염두에 두어야 할 아키텍쳐를 필자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한다.다음의 2.1부터 2.3까지가 그것인데, 2.1은 가장 커다란 범주에서 본것이고, 2.2는 그 다음, 2.3은 가장 작은 범주의 관점에서 본것이다. EJB프로그래밍을 시도하고자한다면 디자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아키텍쳐를 명확히 이해하기 바란다. 

2.1. 분산객체 아키텍쳐

EJB는 분산객체 기술에 기반을 둔 컴포넌트 모델이다. 따라서 EJB를 사용하기에 앞서 분산객체 기술에 대해 이해해야한다.

2.1.1.  3계층 아키텍쳐

분산 객체 기술은 특정 컴퓨터에서 동작중인 객체를 가깝게는 같은 컴퓨터 내의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멀게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원격지 컴퓨터들까지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써,  자바RMI나 CORBA, 그리고 MS 의 DCOM등이있으며, 이러한 분산객체 시스템은 3계층 아키텍처의 근간이된다. [그림1]은 3계층 아키텍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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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3계층 아키텍쳐에서 프리젠테이션 로직은 클라이언트, 즉, 첫번째 계층에 , 비즈니스 로직은 중간계층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여타의 자원은 백엔드, 즉 세번째 계층에 존재한다. 

업무분석과 디자인 단계에서 데이터와 로직을 추출해내고 이것을 적절한 계층에 배분하는 것은 수행성능과 확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 위와같은 3계층 표준을 따라 완성된 프로젝트는 n계층으로의 확장이 매우 수월하다.

2.1.2. JNDI (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

J2EE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네이밍과 디렉토리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로서 JNDI를 제공한다. 네이밍이란 클라이언트가 원격지의 객체를 찾아서 이용할 수있게끔 객체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는것이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그 객체를 위한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까지도 저장하게하는 서비스이다.  JNDI는 다양한 범위의 네이밍과 디렉토리 서비스들을 액세스하는 데 일관된 API를 제공한다. 

JNDI는 버추얼한 특성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디렉토리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디렉토리들과 서브디렉토리들은 같은 기계에 존재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 위치할 수도있다. 개발자나 관리자는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디렉토리 서비스를 연결하여 가상의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도 있다. 

또한, JNDI는 JNDI 드라이버(Service Provider)가 런타임 시에 특정타입의 디렉토리 서비스들을 로드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동적인 셩격을 갖는다. 다른 종류의 디렉토리 서비스로 연결된 링크가 선택되면, 시용자의 기계에 해당 디렉토리 서비스 형태에 맞는 드라이버를 디렉토리 호스트로부터 자동적으로 로드된다.  JNDI의 구조를 [그림2]에 나타내었으니 참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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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B서버는 로드시에 JNDI를 통해 네이밍 서비스에 자신과 자신이 가진 객체들을 등록한다. 이것을 바인(Binding)이라한다. 클라이언트는 네이밍 서비스에 접근하여 EJB서버와 자신이 원하는 객체를 얻는다. 이것을 룩업(Look-up)이라한다.

2.1.3. 원격 메소드 호출 (RMI)

RMI는 자바의 분산객체호출방식의 이름이지만, 사실상 자바에만 한정된 용어가 아니다. 이는 자바가 탄생하기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일반적인 의미의 분산 객체 프로토콜로 보는 것이 보다 옳다. 따라서, 자바의 RMI는 “자바 RMI”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RMI라고 한다면 CORBA, DCOM등과 구분하여 자바 RMI를 뜻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모든 RMI는 원격지의 컴퓨터에 있는 객체와 객체의 메소드를 마치 자신의 컴퓨터, 그것도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위해 스텁(Stub) 과 스켈레톤(Skeleton)이라는 똑같은 기본구조를 갖는다. 스텁과 스켈레톤은 메소드 콜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RMI 프로토콜)을 구현하는데, CORBA, DCOM 그리고 자바 RMI 모두가 자체의 RMI 프로토콜을 가지고있다. [그림3]에 RMI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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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텁은 객체 그 자체와 동일한 비즈니스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만, 스텁의 메소드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담고있지는 않으며, 클라이언트가 스텁의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호출된 메소드 명과 매개변수로 전달된 값들이 스트림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스켈레톤에 전달된다. 해당 스트림을 스켈레톤이 받게 되면 스켈레톤은 스트림을 분석하여 어떤 메소드가 요청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서버에 있는 객체의 비즈니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 메소드의 실행 결과값은 다시 스켈레톤에 의해 스텁으로 전달되며, 스텁은 마치 해당 비즈니스 로직을 로컬 컴퓨터에서 처리한 것처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결과값을 전달한다. 

짐작하겠지만, 이 과정은 네트웍을 통한 자료교환을 포함하므로, 로칼에서의 메소드 콜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따라서 원거리 호출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수행성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3번째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2.  EJB 서버(Server) - 컨테이너(Container) – 빈(Bean) 아키텍쳐

위에서 언급한 3계층 아키텍쳐에서 각 계층은 적어도 하나씩의 프로세스가된다. 이 중 중간계층에 위치하는 프로세스가 EJB서버이다. 컨테이너는 각 유형의 빈을 위한 EJB객체들과 EJB홈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빈 자원들을 관리하고 트랜잭션, 보안, 동시성 제어 및 네이밍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있도록 도와준다. 빈은 실제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이다. 서버-컨테이너-빈의 순서는 상위로부터 하위로 내려가며 포함하는것-포함되는것의 순서로 배열한것인데, 상위는 하위에 대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동작환경을 제공한다. 

빈과 컨테이너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의 구분이 있지만, 사실 컨테이너와 서버 사이의 규약은 EJB 스펙에서 정의되지 않았다. EJB스펙에는 빈과 컨테이너 간의 규약에 대해서만 정의하고있는데, 사실상 서버 프로세스가 없이는 EJB는 구동되지 않는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을 약간만 해 본 독자라면 누구나 유추할 수있는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와 서버간의 규약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EJB컨테이너와 서버간의 역할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로인해 각 벤더들은 나름대로의 기술을 적용하여 서버와 컨테이너를 분리하였고, 사실상 서로 다른 벤더가 내놓은 EJB서버들과 그들의 컨테이너들은 호환이 거의 불가능한 특성을 갖게되었다. 도미노 효과처럼, 뒤에 나올 컨테이너 관리 빈은 컨테이너 종속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벤더의 컨테이너에 끼워넣기가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의 개발에 있어서 서버와 컨테이너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다. EJB적인 모든 특징과 기능들은 컨테이너가 하고, 컨테이너를 담기위한 환경 및 여타의 미들웨어적 특성들은 EJB서버가 담당한다라고만 보면 일단은 충분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제품의 벤더가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조해야한다. 
2.3. 엔터티 빈(Entity Bean)  - 세션빈(Session Bean) 아키텍쳐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라면 프로그램이 데이터와 로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데이터는 영속적인 데이터와 일시적인 데이터로 나뉘어진다. 영속적이라는 것은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등의 영구저장매체에 저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로드하여 쓸 수있는 종류의 데이터이다. 반대로 일시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수행중에 변수에 저장되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하고, 메모리상의 기억장소가 해제되는 순간에 사라지는 데이터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데이터들은 주로 로직의 진행에 필요한 것으로 로직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후 데이터라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영속적인 데이터를 칭하는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로직은 데이터의 조작과 처리를 말하며, 업무에 종속적인 로직과 독립적인 로직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업무독립적인 로직들은 라이브러리화되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있다. 그러나, 업무에 종속적인 로직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못하다. 증권사에서 개발한 증권거래용 프로그램의 증권거래 라이브러리들을 물류회사의 물류관리업무나 일반기업의 인사관리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업무종속적인 로직을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이라 칭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를 가진 객체는 데이터를 외부와 교환하기위해 데이터 출납용 메소드를 함께 갖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데이터 출납용 메소드들은 업무의 흐름에 독립적인 로직을 갖는것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엔터티 빈과 세션 빈이다. 이 중, 데이터베이스와 맵핑된 영속적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출납하는 일은 엔터티빈이 맡는다. 세션빈은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한다. 이 구조는 EJB스펙에 지정된 것으로 EJB의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웍이다. 이것은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의 분리를 통한 개발/유지/보수의 편의성 외에도 원거리 호출을 줄임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포함한다. 

물론,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 비즈니스 로직을 엔터티빈이 갖는다든지 데이터를 세션빈이 유지한다든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클라이언트가 세션빈이 가질 로직을 몽땅 갖게되기도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EJB를 사용하는 의미를 잃는다. 단지 자바와 RMI의 조합만을 이용하는 것일 뿐 EJB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결국, EJB가 주는 개발의 신속성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은 무시되고, EJB도 별 게 아니더라 라는 결과만을 얻게되는것이다. 

3. Persistence In EJB

Persistence란 , 흔히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영구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 위에서 말한 영속적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이것을 좀 더 이 글에 맞게 범위를 좁혀서 얘기한다면, 메모리상의 변수와 디스크와 같은 영구저장매체(통상의 기업환경에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한정하도록 하겠다.) 의 특정 기억장소를 맵핑시켜 변수의 값의 변화가 영구저장매체에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다. 

EJB스펙에 보면 Object Persistenc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변수]를 [오브젝트]로 바꿔 생각하면 된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EJB에서의 Persistence는 엔터티 빈 속에 Encapsulate된다. 만일, 엔터티 빈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하여 빈의 attribute를 변경하면, 이 변경은 Database의 해당 Table의 해당 Attribute에 자동으로 반영되는것이다. 이때, 엔터티 빈을 참조하는 쪽에서는 전혀 Database의 테이블 구조 및, DBMS와의 통신에 신경을 쓰지 않게된다.  DBMS와의 통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SQL문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에서 한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만들어진 엔터티 빈을 사용하는 입장의 개발자에게는 100퍼센트 사실일 수 있겠지만, 아래에서 소개할 Bean managed 방식의 빈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와 객체를 매핑시키는 작업을 스스로 해 줘야만 하므로, 어쩔 수 없이 SQL을 다루게된다. Container managed방식의 경우라면, 매핑 작업을 EJB 서버의 벤더가 제공하는 툴이 대신해주므로, 엔터티 빈을 만드는 쪽이나, 사용하는 쪽이나 SQL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다. 

4. Bean managed persistence .vs. Container managed persistence

Persistece를 실제로 어디서 처리하느냐 하는것은 위에서 말한 Encapsulate와는 좀 다르다. 즉, 데이터베이스와의 맵핑과 통신을 엔터티 빈 자신이 처리할 수도 있고, 관련된Container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있다. 전자의 경우를 Bean-managed Persistence ,후자의 경우는 Container-managed Persistence라고 한다.  [그림 1]과 [그림 2]에 이 두 방식의 메커니즘을 나타내었다.

그림 1의 Bean managed persistence방식(이하 Bean managed방식이라 한다.)에서는 Persistence에 관한 모든 로직

은 엔터티 빈이 가지게 되고, DB와의 통신을 위해서는 JDBC나 JSQL을 사용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가 갖는 로직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를 Fat Bean – Thin Container라고도 한다.

그림 2는 Container managed persistence방식 (이하 Container managed방식이라 한다.)에서는 Persistence에 관한 모든 로직을 컨테이너가 갖는다. 이 경우 컨테이너는 DB와의 통신을 위한 API를 제공하고, 이 API는 Bean속에 Encapsulate된다.  따라서 빈이 갖는 로직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이 경우를 Fat Container-Thin Bean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개발의 전반에 걸쳐서 개발자가 SQL을 직접 보게될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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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에게 있어서 이 두 방식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코딩방식과 그에 따른 코딩량에 있다. Bean managed방식은 Hand-Coding을 해주어야하는 데 반해, Container managed방식은 벤더가 제공하는 Container의 API와 자동화된 Tool이 엔터티 빈에 관련된 대부분의 코딩을 대신해준다. 세션 빈은 Business Logic을 서버측에 담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두 방식 공히 대부분을 Hand-Coding에 의존한다. 

4.1. Bean managed persistence 

Bean-managed 방식에 있어서 엔터티 빈은 Persistence를 스스로 제공해야하며, 여기에 관련된 코드는 개발자가 JDBC나 JSQL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 을 이용하여 직접 구현해주어야한다. 즉,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쓰며, 엔터티 빈에 맵핑시키는 등의 그야말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속칭 노가다라고 불리우는 일들을 일일이 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정형화된 일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에 관련된 여러 개의 엔터티 빈의 원형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메소드들을 일일이 코딩한다는 것은 막대한 코딩량을 요구하는 일이며, 컴파일과 디버깅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까지를 고려한다면, 개발자의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라고 하겠다. 

4.2. Container managed persistence

Container-managed방식은, 엔터티 빈을 생성하고, Deploying하기까지의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어있다. Bean은 Container에게 Persistence에 관련된 작업을 위임하고, 이 Container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벤더측이 제공하며, 벤더는 또한 엔터티 빈이 가져야 할 대부분의 코드들을 자동생성해주는 툴 (이하 배치 툴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개발자가 벤더가 제공하는 자동화된 툴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입력하면, 툴은 이 스키마에 부합되는 클래스의 소스코드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이렇게 생성된 소스파일들은 전혀 코드를 추가하지 않고도 컴파일하여 EJB 서버에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는 세션빈 즉, 비즈니스 로직의 작성에만 전념할 수있다. 

물론, 실세계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Bean-managed 방식의 단점은 때로 장점이 되기도하는데, 그것은 개발자가 개입할 수있는 부분이 더 많음으로 인해, 개발자는 시스템을 보다 깊숙이 제어할 수 있고, 이 사실은 개발자에게 큰 안심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아무래도 완전히 하부의 레벨에서의 로직까지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된다는 개발자들도 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발자 정의의 Raw파일이라든지, 여타의 어플리케이션을 데이터소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벤더가 제공하는 배치 툴이 persistence를 처리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Bean managed방식을 통해서 일일이 Hand-Coding을 해 주는 수밖에 없는것이다. 본질적으로, Bean managed방식은 배치 툴이 빈 인스턴스의 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맵핑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Container managed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된다.

EJB 스펙은 EJB서버의 벤더로 하여금 이 Bean managed방식과 Container managed방식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있으며, 둘 중 어떤 방식을 지원할지는 벤더측의 의지이다. Bean managed방식의 대표적인 제품은 BEA사의 WebLogic이 있고, Container managed방식의 대표적인 제품은 Persistence Software의 파워티어가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WebLogic도 Container managed 방식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PowerTier또한 5.3.x버전부터 본격적으로 Bean managed 방식을 지원하고있다. 

강좌는 파워티어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익히게 될 방식은 Container managed 방식이 되겠다.

5. 파워티어 소개

자, 다음회부터 사용하게 될 EJB서버인 파워티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파워티어는 Container-managed방식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Unix환경과 Windows NT 4 Server 를 지원하며 데이터 소스로는 Relational Database를 사용하고, JDK는 1.2.X를 사용한다.  PowerTier5.1 이상은 RMI를 위해서 디폴트로 CORBA를 사용한다. 

특별히 파워티어는 하나의 엔터티 빈객체를 여러 User가 공유할 수 있는 Shared Caching기술을 가지고있는데, Shared Cache내의 엔터티 빈 Instance들은 여러 User에의해 동시에 접근될 수 있고, User들은 Shared Cache만을 검색하도록 옵션을 지정해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읽어올 수있다. 물론, 이 때 발생할 수있는 Concurrency에 관한 문제는 Container가 스스로 처리해준다. 즉, 개발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Relational Database의 스키마를 반영하는 클래스들의 소스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파워티어는 자동화 툴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PowerTier Object Builder라한다. PowerTier Object Builder를 통해 Database의 스키마를 입력하면 관련 클래스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물론, 이것들은 엔터티 빈에 관련된 파일들이며, 세션 빈의 경우는 사용자가 100% 수작업을 통해 코딩을 해줘야한다. 


파워티어가 갖는 이 이상의 특징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면을 빌어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본 강좌에서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기로한다. 

파워티어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싶은 독자는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persistence software의 공식홈페이지를 찾아가보기를 권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persistence.com 이다. 

6 다음회 예고

다음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제작성에 들어간다.  그 원형은 파워티어의 Sample로써 제공되는 ATM이라는것으로써, 가상의 은행을 구현한것이다. 본 강좌를 위해서 필자가 이것을 수정하였다. 2회째에서 완전한 예제를 작성해볼것이며, 3회째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예제의 수행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위해서 여러 부분에 수정을 가할것이다.  우선 여러분께 다음 회부터 작성하게 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있는 지식이나 기술로 이것을 구현해보고 다음 회부터 이것이 EJB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구현한 것이 필자가 EJB로 구현한 결과물보다 더 우수할 수도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최선이거나 최고인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6.1. Requirement Spec

여러분은 총 두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것이다. 하나는 은행을 가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인출기를 가정한것으로써, 양쪽 모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다. 은행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로부터 돈을 입출금할 수 있다. 계좌는 예금계좌와 적금계좌로 나뉘어지는데 예금계좌에서는 입/출금이 모두 가능하지만 적금계좌에서는 입금만이 가능하다. 물론, 나중에 만기가 되면 출금도 가능하겠지만 본 예제에서는 이 기능은 넣지 않을것이다. 

적금계좌의 개설시 이자율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매번 적금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다. 예금계좌와 적금계좌 모두 입출금시마다 그 내역이 로그로써 남게되고,  은행에서는 이것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측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계좌의 개설/삭제 및 예금계좌로부터의 입/출금, 적금계좌에 대한 입금,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조회와 현재의 계좌정보조회 등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인출기는 예금계좌로부터의 입/출금 및 현재의 계좌정보조회만이 가능하다. [그림 4]에 이 프로그램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다. 각 유스케이스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위에서의 업무기술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Windows NT

(주)넥서스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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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Container managed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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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Bean managed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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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2  : 커넥션 풀 ( Connection Pool)


그림 2에서 커넥션 풀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들어본 독자도 있고, 난생 첨들어본 독자도 있을것이다. 풀이란것은 미리 일정량을 비축해두는 장소라고 보면 된다. 어플리케이션이 DBMS와 통신을 하기위해서는 DBMS와의 커넥션이 필요한데, 어플리케이션이 DB에 SQL을 던지고, 그 수행이 끝날때까지의 시간의 대부분은 DBMS와 커넥션을 맺는데 소요된다. 


따라서, 미리 몇 개의 커넥션을 맺어서 커넥션 풀에 이것을 저장해두었다가 이를 필요로하는 객체에게 할당함으로써 수행성능을 향상시킬 수있다. 커넥션을 할당받은 객체는 이 커넥션을 통해 원하는 DB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수행이 완료된 후엔 커넥션을 다시금 풀로 되돌린다. 커넥션은 무한히 쓸 수있는게 아니고, 그 수가 DBMS에 따라 제한되어있다. 만일 저장된 커넥션의 수보다 이를 요구하는 객체의 수가 더 많으면 커넥션을 할당받을 수 없는 나머지 객체들은 풀이 가진 커넥션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대기한다. 


그림 2에는 커넥션 풀이 있고, 그림 1에는 커넥션 풀이 없는데 어쩌면 이것을 보고, Bean managed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커넥션 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커넥션 풀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한다. (모두라고는 말 못하겠다. 필자가 세상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다루어본 것은 아니니까.) 다만, 커넥션 풀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빈을 코딩하는 개발자에게 달려있기때문에 그림에는 그렇게 표현한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훨씬 높은 수행성능을 보장하므로,  제품이 커넥션 풀을 제공하는 이상 안쓰지는 않는다. Container managed방식의 경우, 컨테이너가 알아서 커넥션 풀을 사용하므로 개발자는 커넥션 풀의 이용에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커넥션 풀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구현해서 쓸 수있으니 연습삼아 구현해보는 것도 개발자로서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커넥션 풀이 아니더라도 풀(Pool)이라는 개념은 여러 형태로 사용되므로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있다.





[그림6] PowerTier Object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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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Use Case Diagram





Tip 1 : 계층(Tier)


그림에는 각 계층이 하나의 컴퓨터로 표현되어있지만, 계층이라는 것이 하나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계층은 한 대씩의 컴퓨터가 될 수도있고, 한 컴퓨터 내의 한 개씩의 프로세스가 될 수도있다. 브라우저와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된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3계층으로 볼 수도있지만, 브라우저를 더미(Dummy) 터미널로 보고 2계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결국 계층이란 역할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로 성능상의 이유로, 컴퓨터에 가해지는 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해 각 계층을 서로 다른 컴퓨터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권장되므로, 각 계층은 하나씩의 컴퓨터로 표현된다. 성능상의 이유만 아니라면, 모두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구동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실제로 개발시에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컴퓨터에 놓고 개발을 끝낸 후, 배포 직전의 테스트시부터 실제 시스템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자주 쓰인다.  본 강좌의 프로그램도 또한 한대의 컴퓨터에서 개발을 하는 것을 가정하겠다. 이것을 각각 서로 다른 컴퓨터로 분산시키는 것은 매우 쉽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컴퓨터의 주소를 localhost에서 네트웍에 연결된 상대방 컴퓨터의 이름으로 바꾸어주면 된다. 이것은 직접 예제를 다루게 될 두번째 강좌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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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3계층 아키텍쳐








[그림2] JNDI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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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MI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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